
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제19981호 ��
전남체전

장미란처럼 과학적으로 운동해보

세요

진도 전남체전 행사장 부스에 마련

된전남도체육회의전남스포츠과학센

터가인기다 (사진)

이 곳에선 과학적인 체력측정은 물

론스포츠테이핑체험 스포츠마사지

도 받을 수 있다 대회 첫날인 28일에

만 200여명이다녀갔다

가장 큰 매력은 내 몸을 알고 나에

맞는 운동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

다 장미란처럼과학적으로운동할수

있도록 내몸상태를측정해준다장

미란의 경우 근육 활동과 운동 수행

동작을첨단장비로판독한결과 왼쪽

어깨가 기울어져 등세모근(승모근)이

과부하 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를

맞춤훈련으로 보완해 장미란이 베이

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

기여했다

전남도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

처럼 전남 선수에게 과학적인 운동처

방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남스포

츠과학센터를 개설했다 스포츠과학

센터는 태릉선수촌에 이어 전국에서

두번째다

행사장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

스포츠과학센터의 체력측정 장비 스

포츠 컨설팅 선수체력관리 시스템

현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

다 특히이곳에서는동신대학교운동

처방학과의지원을받아체성분및족

부압을 분석해주고 스포츠 마사지와

스포츠 테이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

있다 모든체험은무료다

전남스포츠과학센터는앞으로지도

자들과 협력해 과학적인 트레이닝방

법 및 컨설팅을 개발 맞춤형 지도로

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

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 특히훈련

중인 선수들에게 체력평가와 운동처

방 의료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해

만족도를높인다는복안이다 이를통

해 동하계 전지훈련 팀을 전남으로

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

다는전략이다

배종진 전남스포츠과학센터장은

현대 체육은 타고난 체력 및 재능에

다가 과학을 접목해야 세계적인 경쟁

력을갖출수있다며 이번전남체전

에서 경험한 스포츠과학은 선수들의

생각을 바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

것이라고기대했다

진도박정욱기자 jwpark@

불운의 육상 주니

어 최강자 김성호

(26광양시청)가 전

남체전 멀리뛰기에서

금메달을 획득하며

부활을향한힘찬날갯짓을시작했다

김성호는 28일 진도군 진도공설운동장

에서 열린 제5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육

상 멀리뛰기에서 7m를 뛰어 우승을 차지

했다 대회첫금메달이다

김성호는 1차 시기 6m68 2차 시기 6

m69로 해남군청의 정주영(6m96)에

이어 2위로 예선전을 가볍게 통과한 뒤 4

차시기에전력을모아 7m를도약 금메달

을 차지했다 반면 정주영은 3차 시기에 6

m96을 기록해 예선 1위로 올라왔지만

45차 시기를 연달아 실패한 뒤 6차 시기

에 6m83에그쳐은메달에머물렀다

김성호는이번우승으로부상에따른슬

럼프를딛고부활의신호탄을쐈다

그는 육상신동으로불리며 주니어시

절 국내 최강자로 군림했다 목포 이로초

교 6년때인 2002년 멀리뛰기 선수로 육상

에입문했다중학교에진학해세단뛰기로

전향했다 세단뛰기의 도움닫기 스피드를

높이려고 단거리를 병행했다 100m 11초

02 200m 21초73의기록이말해주듯발군

의스피드가장기다

전남체중 2년때 세단뛰기 15m03 15

m46를뛰어연거푸중등부한국최고기

록을 세웠다 전남체고 1년때 전국체전에

서 15m76로고등부은메달을땄다 2학

년때 멀리뛰기에서 7m62 뛰어 자신의 기

록을 세웠다 전국대회에서 종횡무진 활

약 국가대표로발탁됐다

하지만 한국체대 진학 후 훈련 중 아킬

레스건을다치면서슬럼프에빠졌다

그는아킬레스건부상이후순간스피드

에한계가있어주종목을세단뛰기에서멀

리뛰기와 100m로 다시바꿨다 그리고부

활의날개를폈다

김성호는 부상에서 회복하는 게 가장

급선무라며 재활에주력해자신의최고

기록을 다시 찾고 전국체전 우승과 국가

대표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

다

김재필 광양시청 육상 감독은 스피드

가 뛰어나고 근력과 탄력 리듬감이 좋아

천부적인단거리선수의소질을가지고있

다며 여기에 성실하고 의욕도 높아 부

상에서회복하면큰결실을맺게될것이

라고 기대했다 김성호는 29일 100m와

400m계주에출전해다관왕을노린다

한편 대회 첫날인 28일 수영에서 국가

대표임태정(신안군)이배영100m 개인혼

영200m 혼계영200m에서 우승해 3관왕

에 올랐다 임태정은 29일 배영50m에 출

전해 4관왕을노린다 상비군인이승열(여

수시)은 평영50m 평영100m에서 1위를

차지 2관왕에올랐다

역도 53급에서 정상에 오른 장슬기

(여보성군)는 대회 4연패의 쾌거를 이뤘

다 역도의 김경희(여고흥군) 육상의 신

미란(여해남군) 정혜정(여해남군) 김

우전(여목포시)은 대회 3연패를 달성했

다 진도박정욱기자 jwpark@

광양시청김성호가28일진도공설운동장에서열린제54회전남체전멀리뛰기에서6차시기에도전하고있다 진도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cokr

김성호멀리뛰기금메달제 2의 도약꿈꾸다

유소년때세단뛰기최강자발목다쳐슬럼프

전남체전첫날임태정수영 3관왕등기록풍성

<광양시청>

맞춤형 운동방법알려드려요

전남스포츠과학센터인기

체력측정마사지등제공


